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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태형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erceived Susceptibility and Severity of
University Students about COVID-19

Tae Hyeong Kim
Dept. of Social Welfar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개인이 가지는 코로나19
에 대한 취약성, 심각성 인식 수준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강원도 및 천안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
년 5월부터 9월 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63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집단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적인 코로나19 증상, 손 씻기 방법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보건의료기
관 방문 요령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문항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취약성에서는 개인은 물론 가족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관련 정보를 획득할수록 개인의 취약성에 대한 인지정도
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각된 심각성에서는 코로나19는 신체적, 심리적, 학업성적 등의 순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 대상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cognition level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COVD-19 
among  college students and check individuals' recognition level of vulnerability to COVID-19 and the
associated risk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college students in
Gangwondo and Cheonan from May to September, 2020. A total of 163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our
analysi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ollege student 
population, the percentage acquiring information on COVID-19 via mass media was the highest at 51.6%.
Although they were aware of general COVID-19 symptoms and hand washing methods, it was found that
the percentage of students aware of the need to visit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somewhat lower than 
that of other cases. Second, in perceived susceptibility, not only individuals but also their families 
thought that they would not be safe from COVID-19. Moreover, as they acquired more related 
information, their cognitive degree of personal vulnerability got higher. Third, in perceived severity, the 
students recognized that COVID-19 affected individuals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and the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ir trust in government policy was high.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intend to suggest practical and policy measures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of COVID-19 among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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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기는 매우 인상적으로 기억될 것이
며, 인상적이라는 개념은 애석하게도 긍정적이라기보다
는 부정적으로 해석될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때문이며 코로나19 초기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리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보건·질병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팬
데믹(Pandemic) 상황을 예상하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일
반 국민들은 직장, 사회, 문화, 교육 등 우리 삶의 전 영
역[1]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미처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것으
로 추정되는 원인불명의 폐렴 원인을 새로운 코로나 바
이러스감염증이라 보고[1,2]하면서 그 존재가 세계에 알
려지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숙주세포와 유연한 결합력을 
가지는 특징으로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증상 
잠복기에도 감염력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되고 있
다[2-4]. 이러한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감염력으로 인
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이 변화되었으며, 그 중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대표적인 삶의 변화 중 하나라 할 수 있
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로 행사나 모임 등의 사람과의 접촉을 최
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5]. 특히 사회적 거리두
기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다. 초, 
중, 고, 대학에서는 대면수업이 금지되고 학생들이 학교
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2,6]. 이
는 수업 운영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전례 없는 변화를 
야기하였고 학생은 물론 교사 및 교수들에게도 혼란을 
주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은 대학생들의 삶에도 많
은 영향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캠퍼스에 등
교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고 있으며 파트
타임 일자리의 축소, 대외 자원봉사활동과 인턴 과정 및 
수련 과정 참여의 제한 등 다양한 대학생활 영역에서 영
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2,7]. 생애발달주기로 보면, 
대학생 시기는 일생 중 가장 활동적이며 사회적 관계 형
성 등이 활발한 시기이지만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의 영향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제한이 발생하고 있
는 것이다. 실제로 관련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고,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연령 집단으로 대학생 집단을 보고하고 있다[2,6]. 또

한 보건 및 의료적 관련 연구들에서는 20대의 활동력과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의 특성이 코로나19의 전파에도 주
요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설명[8]하고 있어 해당 집
단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의 코로나 관련 생각 및 태도 등의 수준이 사
회적 방역과 감염병 예방 및 퇴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여 대학생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대학생 시기는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시기로 
개인이 지각하는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하고 신체적인 
활력 수준이 높은 시점이라 할 수 있다[8,9]. 반면, 흡연, 
음주,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 노
출되거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9]이기도 하며, 
건강행동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건 및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낮은 집단으로 보고되기도 하고 
있다[8,9]. 이는 코로나19의 감염력과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의 이러한 특성이 질병의 전
염과 특정 집단의 사망률을 높이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국내 코로나
19의 고령층 치명률에서 80세 이상은 18.6%를 보이는 
반면 20대와 30대는 0.01∼0.03%를 보이고 있는 점
[8,10]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통계라 할 수 있
다. 이에 사회적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대학생 집단의 코
로나19 관련 지식수준이 사회적 방역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이를 중심으로 그 수준을 확인할 필요성이 높
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서는 대학생 집단의 올바른 건강행동에 대한 
인지수준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상황
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학생이 인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정보 획득 경로, 올
바른 정보 인지 정도 등을 중심으로 그 수준을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델(HBM: Health Belief 
Model)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건강행동 및 사회적 방역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
신념모델은 개인이 가지는 신념과 건강행동 사이의 관련
성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11]로 인지적 관점에서 
개인의 건강행동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건강신념모델은 
지각된 위협(perceived threat), 행동 평가(behavior 
evaluation), 행동 계기(cue to act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는 이 중 지각된 위협에 초점을 맞추
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각된 위협은 질병의 위협
이나 위험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말하며[12], 건강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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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동시에 질병에 
대한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개인의 인지와 관련된 개념이
기에 코로나19 초기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
한 지각된 위협은 지각된 취약성(perceived 
susceptibility)과 심각성(perceived severity)의 개념으
로 이루어져 있다. 지각된 취약성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주관적 지각을 말하며, 지각된 심각성은 질병에 
걸리거나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심각성에 대한 느낌으
로, 신체적, 가족생활,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한다[13]. 
이러한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실제 예방수칙의 증가[14]나 감염 예방행동에 정
(+)인 영향[12,15]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모델의 개념 중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자의 그 수준을 파악
하고자 한다. 

더불어 건강신념모델에서는 개인적 신념(지각된 위협, 
행동 평가, 행동 계기)이 개인행동으로 가는 관계에서 수
정요인으로 연령, 성, 민족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작용함을 설명하고 있으며[14], 성별에 따라 질병에서의 
민감성연구 결과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9]되고 있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이에 연구 대상자와 수집된 자료의 특성(성별, 
학년별)을 고려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주요 인
지경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인지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
성과 심각성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
성과 심각성 수준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및 천안지역의 대학생이며, 조

사는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

되었다. 설문조사는 설문지 배포 전 연구 취지에 대한 설
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
면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총 165부의 설문지가 수거되
었으며, 이 중 연구에 부적합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6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측정도구
2.2.1 코로나19 관련 변수
코로나19와 관련한 변수로는 코로나19 정보 입수 경

로, 코로나 관련 지식 인지 정도에 대해 그 수준을 측정
하였다. 정보 획득 경로는 가족, 친구, 학교 및 교수, 대중
매체(TV, 인터넷, SNS), 병원 및 보건소, 기타 등으로 분
석하였으며, 경로에 대한 문항은 중복 선택할 수 있는 다
중응답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인식 수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16]의 안내 자료
를 토대로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증상, 사망률, 
의료 시설 이용 관련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본 문항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보건 
및 사회복지 전공 교수 1인, 의료 전문가 1인에게 해당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응답은 범주는 ‘맞다.’, ‘아
니다.’, ‘모른다.’로 조사하였다. 

2.2.2 지각된 취약성, 심각성 변수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위협 인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코로나 19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심각성을 통해 그 수준을 측정하였다. 본 문항은 
Becker(9174)가 개발하고 김광희(2017)가 수행한 연구
를 토대로 김준배(2019)가 사용한 건강신념 문항[17]을 
코로나19의 특성과 연구 대상자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지각된 취약성의 신뢰도
는 Crobach’s α .813이었으며, 지각된 심각성의 신뢰도
는 Crobach’s α .77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은 총 
5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
19에 취약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점수화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주위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
각한다.’, ‘나는 내가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
이 높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책을 읽거나 이
야기를 들으면 나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와 우리가족은 코로나19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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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63

Spec. n %

Gender
male 52 31.9

female 111 68.1
Age M= 20.35  SD=2.190

Grade

1 74 45.4
2 5 3.1

3 54 33.1
4 30 18.4

Major
Humanities 28 17.2

Social Science 129 79.1

Science& Engineering 6 36.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idence
type

With family 131 80.4

With relatives 0 0.0
Lodgings 28 17.2

Dormitory 4 2.4

House 
income

Less than 1million won 1 0.6

Less than 1~5million won 33 20.2
Less than 5~9million won 42 25.8

Over 9million won 10 6.1
 I don’t know 77 47.3

Crobach’s α .74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지각된 심각성에 대한 문항은 총 5문항 5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영향력을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
인 문항은 ‘심리적으로 힘들 것이다.’, ‘신체적으로 힘들 
것이다.’,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
다.’,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는 Crobach’s α .743으로 확인되었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SPSS WIN 24.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분석 방법으로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코
로나19에 대한 정보 및 지식 등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코로나
19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 심각성 정도에 대한 지각수준
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넷째, 위 개인의 지각수준에 대한 일반적 특성(성
별,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분석을 실
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3.2 코로나19 정보 인지 경로 및 지식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어느 경로를 통해 획득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주로 대학생은 코로
나19 상황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가족 23.4%, 친구 
14.1%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로 인한 활
동 제한으로 인해 정보를 획득하는 장소가 ‘집’이라는 공
간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SNS 등 
모바일을 통한 정보 획득에 익숙한 대학생의 특성을 보
여준다고 하겠다. 보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2
와 같다.

n=163
Spec. N %

Family 73 23.4
Friend 44 14.1

School, Professor 22 7.1
Mass media 161 51.6

Hospital & 
Public health 10 3.2

etc 2 0.6

All 312 100

Table 2. Knowledge Acquisition Path of COVID-19 

다음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해당 문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에 있는 코로나19관련 자료의 내용을 사용하였다. 이에 
각 항목에 대해서 ‘맞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을 확인
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각 항목에서 
‘기침 호흡기 증상 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작용해야 한다.’
의 문항에서는 100% 비율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문항에서는 ‘코로나
19 주요 증상은 발열, 인후통, 호흡기 증상, 기침 등이
다.’ 98.2%,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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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할 수 있다.’ 97.5%, ‘코로나19가 의심될 때는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상담을 요청한다.’ 97.5%의 순서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
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응급실이나 대형 병원을 방문
하면 안 된다.’의 문항에 올바르게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82.2%로 확인되었으며, ‘의심증상이 있을 시 1∼2일 정
도 자택에서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에 대한 문항은 정확
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59.5%로 다른 문항들
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특히 전염병 
초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기능과 관련된 내용
이므로 국민이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대학생들의 올바른 정보 인식률이 비교적 
낮다는 점은 방역 초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올바
른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분석결과
는 아래 Table 3에 제시하고자 한다. 

n=163

Question yes
n(%)

no
n(%)

etc
n(%)

1. It can be prevented by 
washing your hands with 
soap and running water 
for at least 30 seconds.

159
(97.5)

2
(1.2)

2
(1.2)

2. When coughing, you 
should apply it to your 
sleeve, not your hands. 

157
(96.3)

2
(1.2)

4
(2.5)

3. Those with respiratory 
symptoms such as 
coughing must wear a 
mask.

163
(100)

0
(0.0)

0
(0.0)

4. The main symptoms of 
COVID-19 are fever, sore 
throat, respiratory 
symptoms, and cough.

160
(98.2)

0
(0.0)

3
(1.8)

5. If you suspect COVID-19, 
ask for advice at the local 
public health center or 
1339.

159
(97.5)

0
(0.0)

4
(2.5)

6. The initial symptoms of 
COVID-19 are similar to 
those of a cold.

154
(94.5)

2
(1.2) 7(4.3)

7. If you have any suspicious 
symptoms, do not go to 
the emergency room or 
large hospital right away.

134
(82.2)

9
(5.5)

20
(12.3)

8. Older people and people 
with underlying medical 
conditions may become 
serious.

154
(94.5)

0
(0.0)

9
(5.5)

9. If you have any suspicious 
symptoms, you should 
observe the progress at 
home for 1 to 2 days.

97
(59.5)

33
(20.2)

33
(20.2)

Table 3. Knowledge of COVID-19 

3.3 코로나19 지각된 취약성 및 심각성 인식
연구대상자인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취약성 정도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
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취약성 
수준은 5점 만점에 3.11점으로 분석되어 보통인 수준으
로 확인되었으며, 취약성에 대한 문항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결과, ‘나
와 우리가족은 코로나19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
다.’는 76.7%, ‘코로나에 대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으
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62.0%, ‘나는 내가 코로
나19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46.0%, ‘주위
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22.7%. 
‘나는 다른 사람보다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9.6% 순으로 취약함을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코로나19에 응답자 개인은 물론 우리 가족도 안
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보
를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들을수록 개인의 취약성에 대
한 지각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다 자세
한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4에 제시하고자 한다. 

n=163
very
poor poor average good excellent

1 30
(18.4)

59
(36.2)

37
(22.7)

34
(20.9)

3
(1.8)

2 19
(11.7)

27
(16.6)

42
(25.8)

61
(37.4)

14
(8.6)

3 37
(22.7)

62
(38.0)

50
(30.7)

13
(8.0)

1
(0.6)

4 10
(6.1)

12
(7.4)

40
(24.5)

72
(44.2)

29
(17.8)

5 2
(1.2)

7
(4.3)

29
(17.8)

73
(44.8)

52
(31.9)

M= 3.11, SD= .718
1. I think there are people around who have COVID-19.
2. I think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 will get COVID-19.
3. I think I am more likely to get COVID-19 than others.
4. When I read a book or hear a information about 

COVID-19, I think that I can also get COVID-19.
5. I think that me and my family should be especially careful 

about COVID-19.

Table 4.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VID-19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에 대한 지각된 심각
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는 개인이 코로나19에 대하여 
지각하고 있는 심각성 정도를 보여준다고 하겠으며,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관계, 가족관계, 학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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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심각성은 평균 
3.77점으로 평균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
며, 구체적으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신체적 영향 84%, 심리적 영향 
81%, 학업성적 영향 72.4%, 사회관계 63.9%, 가족관계 
43.0% 순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신체적인 영
역과 심리적인 영역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하다고 지각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비대면 수업 전환으
로 인한 학업 성적의 영향을 걱정하고 있고 학과 및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은 대학생활 제한으로 인한 사회관계에 부
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임을 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고자 한다. 

n=163
very
poor poor average good excellent

1 6
(3.7)

10
(6.1)

15
(9.2)

64
(39.3)

68
(41.7)

2 3
(1.8)

3
(1.8)

20
(12.3)

76
(46.6)

61
(37.4)

3 10
(6.1)

20
(12.3)

29
(17.8)

63
(38.7)

41
(25.2)

4 26
(16.0)

34
(20.9)

33
(20.2)

42
(25.8)

28
(17.2)

5 6
(3.7)

15
(9.2)

24
(14.7)

66
(40.5)

52
(31.9)

M= 3.77, SD= .776
1. It will be difficult psychologically (anxiety, depression, 

fear).
2. It will be physically difficult (severe cough, high fever, 

shortness of breath).
3.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school life and 

friendship.
4.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family relationships.
5. It will have a huge impact on your academic performance.

Table 5. Perceived Severity of COVID-19

3.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앞서 살펴본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정도, 지

각된 심각성 정도를 점수화해서 성별, 학년별에 따라 어
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취약성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자신이 더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으며(5점 만점에 3.20점)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p<0.05)으로 확인 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 인식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을 더 민감하게 느

끼고 있으며(5점 만점에 3.87점)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0.05)으로 분석 되었다. 자세한 분석결과
는 아래 Table 6에 정리하였다. 

n=163
Variable group n M SD t

Perceived
Susceptibility

male 52 2.94 .765 -2.134*
(p=0.034)female 111 3.20 .683

male 52 3.55 .903 -2.555*
(p=0.012)

Perceived
Severity female 111 3.87 .689

Table 6. Analysis of differences by gender

하지만 학년을 두 그룹(그룹1= 1, 2학년, 그룹2= 3, 4
학년)으로 구분하여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점수에서는 그룹2(3, 4학년) 학생들의 지각된 
취약성 수준이 조금 더 높았으며 지각된 심각성 수준에
서는 그룹1(1, 2학년) 학생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지 확인한 결과, 집단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7에 정리하였다. 

n=163
Variable group n M SD t

Perceived
Susceptibility

group1 79 3.09 .725 -.246
(p=0.806)group2 84 3.12 .715

Perceived
Severity

group1 79 3.78 .697 .085
(p=0.932)group2 84 3.76 .848

Table 7. Analysis of differences by grade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성공적인 방역체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인식이 중요하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중 특
히 대학생 집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관련 정책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집단이기에 이들에 대한 관련 연
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초기 단계에서의 사회적 대응에 대한 근거를 마
련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겠으며,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대학생 집단의 지각된 취약성 및 심각성 정도는 코
로나19 방역 및 전염병 예방 정책 형성에 있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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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집단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
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그 외에는 가족, 친구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또한 코로나 19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손 씻기 행동(97.5%), 기침 방법(96.3%) 
및 마스크 착용(100%), 코로나 주요 증상(98.2%)과 증상
에 따른 상담 방법(97.5%), 중증 위험 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94.5%)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올바른 정보를 인
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의심 증상 시 보
건의료기관 방문 요령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인지하
고 있는 비율이 82.2%로 다른 문항보다 다소 낮았으며, 
의심 증상 시 자택에서의 경과관찰에 대한 정보는 59.5% 
학생만이 올바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보건 및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어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팬데
믹(Pandemic) 상황에서는 의료체계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활동력에 따른 전파력이 
높은 대학생집단[8]은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
다. 이에 보다 쉽게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SNS 및 유튜브 영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
이며, 비대면 강의로 인해 학교 및 학과 홈페이지의 접속
이 증가하는 것을 토대로 대학별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둘째, 대학생 집단의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먼저 취약성 수준은 코로나19에 나와 가족
이 주의를 해야 한다고 지각(76.7%),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 확진될 수 있다고 지각(62.0%)하는 순으
로 취약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확진
될 가능성(46.0%), 주의에 코로나 확진 자가 있을 가능성
(22.7%), 타인과 비교하여 확진될 가능성(9.6%)에 대한 
지각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각된 심각성에 대한 분석 결과, 코로나19는 신체적, 심
리적, 학업성적 등의 순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중 특히 지각된 취약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나와 가족에 대한 일반적 수
준과 정보를 통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
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대의 코로나19에 
정보습득수준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30대, 40대, 

50대, 60대 보다 높다는 선행연구의 보고[7]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
행동에서 중요하며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여겨지는 개인
이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에 대한 생각 및 타인과 비교했
을 때 확진 확률에 대한 생각은 다른 문항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 인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
다. 특히 20대의 코로나19의 전파력[8]을 감안했을 때 
해당 집단이 가지는 질병에 대한 취약성 지각 수준은 사
회적 방역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18]. 이에 해당 
집단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
체, 해당 대학 등이 연계하여 전염병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초기 상황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각 대학에서는 기숙사 등 집단 생활시설 중심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자가진단 결
과 확인, 비대면 강의 도구를 활용한 교육 및 강의 콘텐
츠 제작 등이 전염병 초기 상황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및 중앙정부에서는 
전염병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
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개인의 질병에 대한 
위험성 지각정도를 높여 주체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코로나19에 대한 취약성 및 심각성 지각 정도를 
점수화해서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에 있어
서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 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질병과 관련된 심리적 민감성은 여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9,19]와 일치하는 결
과라 할 수 있으며, 건강신념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
구사회학적 특성이 수정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13]을 지
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학생 집단 중 상대적
으로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낮게 지각하고 있는 남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코로나19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질병에 대한 취약성 지각 수준을 높여 철저한 개
인 건강행동 및 방역 준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여학생 집단의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 
정도가 건강행동 및 개인 방역 외에 코로나블루 및 지나
친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확장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
해 대학 본부 및 학과 차원의 개인 생활 상담 및 심리 상
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20]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지
나친 심리적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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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등을 제안하면, 첫째, 본 
연구가 현상의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
고 조사대상자가 특정 지역 및 연령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어 추후 보다 확대된 대상
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문
항들 중 코로나19 정보 입수 경로, 지식 인지 정도에 대
한 문항은 신뢰도 및 타당도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보다 신뢰성이 검증된 문항을 통해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인과적 관계
를 추론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에 관련 변수들의 인과
관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효과적인 코로
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넷
째,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델의 구성 개념 중 지각된 위협 
수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그 외의 구성개념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 시기에 비해서 현재는 코
로나19가 1년여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해당 집단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수준은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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